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칠레,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(FTA) 서명

  칠레의 라고스 대통령은 지난 12월 4일 의회가 10월에 비준절차를 마친 

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실시법안에 서명하였다. 미국은 이미 지난 9월 이

미 싱가포르, 칠레와의 FTA 비준을 마친 상태여서 칠레의 국내 절차가 마

무리됨에 따라 양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FTA가 발효된다. 미

국은 칠레의 29개국째 FTA 상대국이 된다. 

  미국의 입장에서 칠레와의 FTA는 남미 대륙과의 최초이며, 농업을 비롯

하여 건설기계, 자동차 및 동 부품, 컴퓨터, 의료기기, 종이제품, 금융서비

스 등의 부문에서 무역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. 동시에 칠레는 이미 

캐나다, EU 등과 FTA를 실시하고 있어 미국은 이러한 국가와의 경쟁에서

도 동등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. 

  한편, 미국은 금년도에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FTA 체결하는 셈

이며, 현재 호주, 모로코, 중미 5개국,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과도 협상 중

에 있다. 또 바레인, 도미니카 등과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, 남북아메리

카 34개국을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(FTAA)도 2005년을 예정으로 검

토를 진행하고 있다. 

  농산물에 대한 영국간의 협정내용을 보면, 대부분은 4년간에 무세화하

고, 기타 품목은 8년, 10년, 12년간에 무세화 하기로 하였다. 관세는 이행

기간 중에 균등하게 감축한다. 관세할당량, 세이프가드, 기타 관세감축방

식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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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칠레의 대미국 쇠고기 시장접근을 보면, 쇠고기는 4년간에 무세화되는 

품목으로서 관세할당량은 1년째 1,000톤, 이후 10% 씩 무세 할당량이 늘리

도록 되어있으며, 칠레도 마찬가지이다. 할당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현재 

26.4%이며, 이것이 4년후에 무세가 된다. 

  이 외에 미국은 가금육, 액상 유제품, 치즈, 밀크 파우더, 버터, 사탕, 땅

콩, 엽연초, 면화, 아보카드 등에 대해 관세할당량을 확대하고, 이들 품목

에 대해서는 12년간에 관세를 철폐한다. 

  또, 닭고기와 칠면조고기에 대해 관세할당량을 확대하고, 10년간에 관세

를 철폐한다. 또 소맥, 소맥분, 식물유지에 대한 가격보조는 12년간의 이행

기간을 거쳐 철폐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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